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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5.5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특히 하반

기 수주가 전년 대비 13.3% 줄어 감소세를 주도할 전망임.

- 2019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함에 따라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될 전망임.

- 특히 2019년 건설수주액은 2014년(107.5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해 2015년 이후 지속된 건

설수주 호황국면이 종료될 전망임.

-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 수주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 증가 등의 영향

으로 증가하겠지만, 민간 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기 때문임.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 증가,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8% 증가할 전망임.

- 민간 수주는 주택 수주를 비롯한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2014년

(66.7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임.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정부 SOC 예산 증가, 대규모 민자 토목사업 발주, 민간의 일부 

대형플랜트 발주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임.

- 주택 수주의 경우 주택/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 과다,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할 전망임.

- 비주거 건축 수주는 거시경제 둔화,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전년도 수주 호조세로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 등의 부정적 요인과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투자 확대, 정부의 기업 투자 지원책 발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8.9% 감소할 전망임.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임.

- 2019년 실질 건설투자 금액은 2015년 이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전망임.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2019년에도 이어짐을 감안하면, 2020년에도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됨.

2019년 한해 동안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거시경제와 일자리에 미치

는 충격이 클 전망이므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건설투자가 4.1% 감소함에 따라 2019년 경제성장률이 0.6%p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13.8

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비롯해 

기존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2020년 정부 SOC 예산의 증액 편성도 필요하며(2015∼2018년 동안 SOC 예산 총 7.1조원 감소, 

2019년에 전년비 0.8조원 증액), 규제 강도 조절을 통해 주택투자의 급락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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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1. 선행지표 동향

(1) 건설수주 동향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건설수주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

됨.

– 국내 건설수주는 2013년에 91.3조원으로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했으나, 2014년 이후 빠

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 164.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전년 대비 

14.1% 감소했으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3.7% 감소함.

2018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3.7% 감소함에 따라 2년 연속 수주가 감소했으

며, 수주액은 4년래 최저치인 154.5조원을 기록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17년 연간으로 전년 대비 2.6% 하락했고, 2018년에도 3.7% 감소해 2년 연속 

하락함. 

– 2018년 건설수주액은 4년래 최저치인 154.5조원으로 2015∼2017년 동안의 3년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을 보임. 단, 수주액은 150조원 대로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1>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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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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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8년 민간 수주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매우 양호

했으나, 주택 수주가 20% 가까이 감소해 전년 대비 1.0% 감소한 112.2조원을 기록

함.

– 토목 수주는 대규모 민간 발전소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한 21.5조원을 기록해 통

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94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42.3조원으로 토목 수주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저금리 상황 가운데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으며,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장 수주가 양호했음.

– 주택 수주는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영향으로 재건축 수주가 크게 감소했으며, 8·2대

책,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으로 재건축 외 주택 수주도 급격히 위축되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48.4조원을 기록함.

한편, 공공 수주는 모든 공종이 위축되어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수주액이 최

근 4년래 가장 저조한 42.3조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는 도로 사업의 위축으로 최근 4년래 가장 저조한 24.9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9.4% 감

소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대비 7.0% 감소한 8.1조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 또한, 전년 대비 15.1% 감소한 9.3조원으로 부진하였음.

<그림 2> 국내 건설수주 발주 부문별 중장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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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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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 원인은 민간 주택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공공 수주가 과거와 달리 버팀목 역할을 못하고 동반 하락했기 때문임.

– 민간 주택 수주는 2017년 하반기에 전년 대비 18.5% 감소했고, 2018년에도 19.0% 감소함. 

2018년 민간 주택 수주는 수주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4조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15.3조원) 이후 최대 감소 폭임.

– 공공 수주는 2017년 하반기에 전년 대비 12.0% 감소했으며, 2018년에도 10.3% 감소함. 수주액 

기준으로 공공 수주는 2018년에 전년 대비 4.9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20.3조원) 이후 8

년래 최대 감소 폭임.

2019년 들어 국내 건설수주는 1∼4월 누계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는데, 이는 공

공부문 조기 발주, 일부 대형 공사 수주 및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올해 정부는 거시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기조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조기 발주가 추진됨. 공공 수주는 작년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2019년 1∼4월 동안 전년 대비 

25.3%나 증가함.

– 민간 수주는 1∼4월 동안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3월 GTX-A사업 수주가 발생했고, 4월에는 

수도권의 대규모 재개발 수주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면 민간 수주는 대체적

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최근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8년

1/4 -0.8 -26.1 -7.7 -48.4 -80.2 -18.8 9.7 20.2 6.4 -4.4 23.5 

2/4 -14.7 -17.5 -29.8 9.8 83.8 -16.6 -13.7 -2.5 -15.2 -25.1 -1.0 

3/4 -4.0 -8.6 -13.6 -0.5 11.0 -10.2 -2.4 287.0 -23.1 -32.7 -6.0 

4/4 5.0 4.2 13.9 -5.6 3.0 -14.2 5.4 16.0 4.1 -8.3 21.5 

연간 -3.7 -10.3 -9.4 -11.5 -7.0 -15.1 -1.0 47.1 -8.1 -19.0 8.6 

2019년

1월 -24.6 72.1 76.6 65.0 247.6 6.2 -42.3 -74.2 -13.7 -10.6 -17.5

2월 -9.6 -8.4 -21.4 40.1 86.2 32.9  -10.1 -9.9 -10.1 7.8 -23.2

3월 35.9 48.5 66.8 20.2 108.8 1.5 32.8 319.5 1.6 3.5 -1.7

1/4 0.7 30.8 26.4 40.5 163.9 12.3 -7.7 -12.4 -6.1 0.4 -13.9

4월 29.2  9.8 28.9 -16.8 -45.8 2.9 35.4 390.4 25.9 53.3 -1.1 

1∼4월 7.6  25.3 27.0 22.1 57.5 9.9 2.5 -0.3 3.2 14.7 -9.9 

자료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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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면적

2019년 1∼4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모두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함.

– 1∼4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11.6% 감소해 부진했음. 수도권은 15.9% 증가했으나 지방이 

34.5% 감소해 허가면적 감소세를 주도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함. 공업용이 14.6% 증가해 양호했지만, 상업

용과 교육사회용이 각각 16.9%, 16.5% 감소했으며, 기타 허가면적 또한 15.9% 감소해 부진했음.

<그림 3> 월간 건축허가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만 제곱미터)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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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2. 동행지표 동향

 (1) 건설투자 동향 

건설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기록적 감소세를 지

속하고 있음.

– 건설투자는 지난 2015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4분기까

지 총 13분기 연속 증가했음. 그러나, 건설투자는 2018년 2/4분기에 2.5% 감소해 14분기 만에 감소

세로 전환됨. 특히 2018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해 19년래 최대 감소율을 기록함.

– 2018년 4/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고, 2019년 들어서는 감소세가 더욱 

확장돼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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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건설투자의 분기별 추이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분

금액(조원, 2015년 실질가격) 증감률(%,전년 대비)

건설
투자

　 건설
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2018년

1/4 57.1 24.6 18.1 14.4 1.2 5.6 0.3 -4.6 

2/4 74.4 28.4 26.0 20.0 -2.5 -2.0 -0.1 -6.3 

3/4 68.0 27.4 24.7 15.9 -8.7 -4.7 -12.5 -9.0 

4/4 71.3 26.4 24.1 20.8 -5.7 -6.7 -6.8 -3.1 

2018년 연간 270.9 106.8 92.8 71.1 -4.2 -2.3 -5.3 -5.1

2019년 1/4 53.0 21.7 17.8 13.5 -7.2 -12.0 -1.6 -6.0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2015년 연쇄가격 원계열 기준.

한편, 건설투자가 2018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5% 이상의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임.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4∼4/4분기 동안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으로 5% 이상의 감소율을 지

속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0년 4/4분기∼2011년 1/4분기 동안 2분기 연속으로 5% 

이상 감소율을 지속했음.

최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경제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못했기 때문임.

– 2018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가 빠른 감소세를 보인 것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토목투자의 감소세가 확장되었기 때문임.

–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 SOC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침체

의 완충 역할을 한 반면1), 2018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4% 급감함. 또한,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작년 9·13대책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주택경기가 빠

르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건설투자의 순환변동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 추이를 그려보면, 2012년 

3/4분기에 건설투자가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한 상승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순환변동치의 정점은 2017년 2/4분기에 형성되어 약 5년 동안의 상승국면을 지속함. 통상 건설투자

의 순환변동 주기는 약 10년으로 최근 상승국면의 지속 기간은 과거의 평균적인 기간과 유사함.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당시 정부는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SOC 예산을 25% 증액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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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설투자의 순환변동치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하강 중이며, 2019년

에 불황국면을 지속함.

– 순환변동치를 살펴보면, 2018년 1/4분기에 이미 기준선에 근접했고, 2/4분기에는 순환변동치가 기

준선 아래인 불황국면으로 진입함. 즉 건설경기 주기가 약 1년 만에 정점에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

는 것임.

– 통상 과거에는 평균 약 2.5년이 걸린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하강 속도가 2배 이상 빠름.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에도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국내 건설투자의 순환변동 추이

-0.1

-0.05

0

0.05

0.1

0.15

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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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변동치 5분기 이동평균

상승국면약 5년간지속
호황국면

불황국면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의 급속한 감소세로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도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

로 하락함.

– 건설투자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6∼2017년 상반기에 50%(2016년 47.5%, 2017년 상반기 

49.5%)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2018년 2/4분기 경제 성장 기여율이 –13.9%로 14분기 만에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함.

– 2018년 3/4분기 경제 성장 기여율은 –66.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2/4분기(-72.7%) 이

후 9년 3개월래 최저치임.

– 2019년 1/4분기 기여율도 –60.0%를 기록, 2018년 3/4분기 제외하면 2009년 2/4분기(-72.7%) 

이후 9년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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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설투자 증감률과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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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2) 건축착공 동향 

최근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위축되어 2019년 1∼4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4월 주거용 착공면적은 12.9% 감소함. 수도권은 7.6% 감소했으며, 지방도 18.9%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4.5% 감소함. 공업용이 13.9% 증가했지만, 상업용과 교육사회용이 각각 

11.1%, 10.7% 감소하였으며, 기타 착공면적도 2.8% 감소함.

<그림 6> 월간 건축착공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만제곱미터)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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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경기 전망의 주요 쟁점 요인

1.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최근 국내 경제는 소비가 정체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5일,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계절조정계열)이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10년 3개월 만의 최저치이며, 1/4분기 기준으로 16년 만에 감소한 것임. 

– 1/4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10.8%나 감소해 

1998년 1/4분기(24.8% 감소)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건설투자도 부진하였음. 

– 1/4분기 수출도 전년 대비 2.6% 감소해 2017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국내 경제는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어 2019년 연간 성장률이 2%대 초중반 수준

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악화가 시작된 기저효과 영향과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 투자 등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겠음.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우며, 소비와 투자도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데 그칠 전망임.

– 결국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수출 경쟁력 저하 등으로 하반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며, 연간 성장률이 전년 대비 0.3∼0.6%p 정도 위축될 전망임.

2. 공공 건설부문의 여건 변화 

 (1) 정부 SOC 예산

2019년 정부의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0.5조원으로 2018년의 19.0조원 대비 

7.9% 증가함.

– 정부의 당초 SOC 예산안은 18.5조원 이였으나, 작년 연말 국회의결 과정에서 1.3조원이 증액되어 

19.8조원으로 예산이 확정, 2016년부터 감소하던 SOC 예산이 4년 만에 다시 증액됨.

– 또한, 올해 4월 정부의 추경편성안에 0.7조원 규모의 SOC 예산이 추가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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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국내 기관이 발표한 2019년 GDP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증감률, %)

발표 기관 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4월 18일

상반기 2.3 2.2 -6.4 -5.3 1.4 -1.8 0.7 4.2

하반기 2.7 2.7 -0.3 6.4 3.9 5.0 1.4 3.4

연간
2.5 2.5 -3.2 0.4 2.7 1.6 1.1 3.8

(2.6) (2.6) (-3.2) (2.0) (3.1) (2.3) (1.6) (3.7)

LG경제
연구원

4월 22일

상반기 2.3 2.3 -8.0 -5.6 -8.0 -6.5 0.7 4.2

하반기 2.4 2.6 0.1 0.3 -3.7 -1.7 1.1 3.7

연간
2.3 2.5 -3.8 -2.8 -5.8 -4.1 0.9 3.9

(2.5) (2.6) (-1.4) (2.0) (4.1) (6.5) (1.4) (3.9)

KDI
5월 22일

상반기 2.1 2.1 -5.5 -10.1 -0.1 -4.2 0.6 4.3

하반기 2.6 2.3 -3.2 0.8 3.3 2.1 0.8 3.5

연간
2.4 2.2 -4.3 -4.8 1.6 -1.0 0.7 3.9

(2.6) (2.6) (-3.4) (1.3) (3.7) (2.5) (1.6) (3.9)

주 : 괄호는 지난 발표 때 수치로 한국은행은 2019년 1월, LG경제연구원, KDI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수치임. 

자료 : 각 기관. 

<그림 7> 정부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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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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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각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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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 국회에서 의결된 2019 정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9

조 7,500억 원임. 

– 부문별로는 도로와 해운・항만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철도, 항공 및 공항, 물류, 수자원, 지

역 및 도시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함.

<표 4> 2019년 정부 SOC 본예산 세부 항목별 전년 대비 증감

(단위 : 억원, %)

구분　 2018(A) 2019(B) 증감액(B-A) 증감률

합계 189,916 197,531 7,615 4.0 

도로 59,382 58,742 -640 -1.1

철도 51,969 55,163 3,194 6.1 

해운·항만 17,644 17,172 -472 -2.7

항공·공항 1,435 1,561 126 8.8 

물류 등 기타 22,826 23,908 1,082 4.7 

수자원 16,779 17,311 532 3.2 

지역 및 도시 16,670 20,205 3,535 21.2 

산업단지 3,209 3,469 260 8.1 

자료 : 기획재정부, 2019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최종본(2019.1)

– 도로 예산은 고속도로와 도로관리가 전년 대비 25.7%, 5.9% 증가했으며, 국도, 민자도로, 광역도

로, 국가지원 지방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보다는 감소함. 

– 철도 예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는데, 일반철도, 광역철도, 안전 및 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

함.

– 해운항만 예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는데, 해상교통 안전관리, 연안 운송, 항만시설 안전 예산은 

증가함.

– 한편, 지역 및 도시 예산이 전년 대비 21.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지원,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됨.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말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중 

10%인 0.7조원을 SOC 분야에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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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 중 SOC 분야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되었

지만, 노후 SOC 유지보수와 기 발주공사 공기 진척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규 발주

증가 효과는 제한적임.

– 노후 SOC 안전투자에 2,463억원, 지역 인프라 투자에 2,623억원 등을 편성했는데, 노후 SOC 유

지보수 투자와 기존 발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다수임.

– 세부사업을 보면, 노후 SOC 안전투자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390억원), 도로 구조물 성능

개선(367억원), 도로유지보수(306억원), 일반국도(19건, 1,030억) 건설공사비 추가 투입 등임.

한편, 정부는 전통적 SOC 예산과 별도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생활 

SOC 예산을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하였고, 국회에서 동 예산이 8.6조원으

로 의결됨.

– 생활 SOC 예산은 전년의 5.8조원 대비 2.8조원(전년 대비 50%)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9년 SOC 

예산의 14% 수준이어서 향후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지자체 매칭 3.3조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될 계획임.

다만, 올해에는 생활 SOC 개별 사업의 계획 수립, 설계 등 시공 전 단계의 예산 집

행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건설경기 견인효과는 2020년 이후가 

될 전망임.

(2)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2019년 들어 정부는 상반기 동안에만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

표함.

– 1월에 24조원 규모의 국토균형발전 사업 23개를 발표했고, 4월에는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 3개

년 투자계획을 발표했음. 6월에도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 개선에 32조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함. 

 ① 국가균형발전 위한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23개 사업(총사업비 24.1조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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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3.6조원)을 제외한 20.5조원이 대형 SOC사업

인데, 세부적으로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주민 삶

의 질 제고(4조원)임.

– 가장 규모가 큰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에는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

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사업이 포함됨.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착수비용의 우선 지원 통한 신속한 착

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상 2019년 수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상반기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23개 프로젝트 중 올해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원)와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원)

가 포함된 철도와 도로사업이 먼저 시작될 예정임.

– 그중에서 총사업비 4,256억원, 5,277억원 규모의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사업’과 ‘여수 화태∼백

야 간 국도건설사업’ 등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경우 연내 발주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내 수주 인식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3.1조원)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 발주가 

이뤄질 전망임. 도로의 경우 세종∼청주(0.8조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

로(0.8조원) 등이 2020년 하반기∼2021년 사이 발주될 전망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동 기간 동안 국비가 연평균 1.9조원 소요될 전망임. 

– 공사 발주는 2019년 연말 이후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건설투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2021

년 이후 가시화되어 2020년대 초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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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

(단위 : 조원, 잠정)

구분 총사업비

<총합계 > 24.1

 1.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0.2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0.1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R&D) 1.0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 석문산단 인입철도* 0.9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1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0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0.8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0

  ◊ 영종∼신도 평화도로 0.1

  ◊ 새만금 국제공항 0.8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

  ◊ 세종∼청주 고속도로 0.8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0.4

  ◊ 산재 전문 공공병원 0.2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0.7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0.4

  ◊ 국도 위험 구간 등 1.2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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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활 SOC 3개년 투자 계획 

지난 4월 초 정부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2020∼2022년 동안 총 48조원(국비 30

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함.

–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문화ㆍ체육시설 및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 확충에 가장 

많은 14.5조원을 투자함.

–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시설과 공공 의료시설에 2.9조원을 투자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 등 안전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 환경 조성에 12.6조원을 투자함.

2020년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될 예정인데, 5월 말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

라 각 지자체 등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ㆍ선

정해 예산을 편성함.

– 특히 정부는 이용 편의성,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3년간 시설

복합화 시설에 한해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방침임.

– 이외에도 국가 최소 수준을 적용해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 고품격화를 위해 설계공

모 대상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국가 예산 지원 외에도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ㆍ시설, 지역 내 유휴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일 계획임.

– 예를 들어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해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

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도 추진함.

– 운영단계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운

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원함.

 ③ 노후 인프라 개선 3개년 투자 계획 

정부는 지난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

선에 2020∼2023년 동안 국비 5조원과 공공ㆍ민간투자 3조원 등 총 32조원을 투자

하기로 했음.

–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은 교체를 원칙으로 긴급 보수하고, 하수관로 1,500㎞와 철도 4,100㎞

를 비롯해 노후 도로와 항만, 공항, 저수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와 고속철도 692.8㎞를 개량하고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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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1,507㎞를 교체ㆍ보수할 계획임. 노후 상수도는 내년까지 381㎞, 2027년까지 835㎞를 개량

하고 제주공항 등 20개 공항시설의 내진보강도 추진함.

– 또한, 노후 교량ㆍ터널과 사고다발구역 등을 포함한 노후 도로에 대한 확ㆍ포장 및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등급 미흡(D등급) 항만ㆍ어항시설 10개소도 보강하기로 했음.

(3)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계획 

2019년 6대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 물량은 총 19.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함.

– 6대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 물량이 2% 증가한 이유는 2018년 발주계획 물량이 매우 저조한 

기저효과 때문이며 2019년 발주 계획 물량은 전년을 제외하면 최근 8년래 가장 저조한 수준임.

<그림 8> 6대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 추이

14.0 12.9
9.7

11.8 10.7 11.5
9.2 10.1

1.8 3.6

1.4

3.8 6.8 6.4

5.2 3.5

6.1
8.1

5.6

6.0 2.3 2.9

2.2
1.3

1.7

1.1

1.3

1.5
1.2

1.4

1.4
1.6

1.3

1.4

1.3

1.3

1.2
1.5

0.5 2.4

1.3

1.8

1.4

0.8

0.9
1.4

0.9 1.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단위 : 조원)

26.2

28.9

20.7

25.2 25.0

23.0

19.4
19.9

     자료 : 각 공공기관 발주 및 업무 계획 발표 자료.

6대 공공기관의 상하반기 발주 계획을 집계해 보면, 상반기에 약 47%(9.5조원)를 

발주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53%인 10.4조원을 발주하는 계획을 수립함.

한편,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건설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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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투자를 2018년 17.9조원에서 2019년 26.1

조원으로 투자를 8.2조원 확대하기로 계획을 수립함.

– 단,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8년 480.8조원에서 2022년 53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표 6> 6대 공공기관의 2019년 상․하반기 발주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전체

LH공사 4.3 5.8 10.1 

한국도로공사 0.8 2.7 3.5 

한국철도시설공단 0.9 0.4 1.3 

한국수자원공사 1.3 0.3 1.6 

한국전력공사 1.9 0.5 2.4 

한국농어촌공사 0.3 0.7 1.0 

합계 9.5 10.4 19.9 

 자료 : 각 공공기관 발주 계획 발표 자료.

(4) 도시재생 관련 발주 활성화2)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사업 지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7

년 이후 사업 지정 건수가 급증함.

– 특히 현 정부는 대선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뉴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99곳의 사업을 지정

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약 100곳의 신규 사업을 지정할 계획임.

– 정부는 올 상반기에 22건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70여 건의 사업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9월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방침임.

한편, 정부는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

어 조만간 건설수주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선정 이후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약 2년 내

외가 소요되었으나, 올 들어 정부에서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동 절차의 소요 기간을 6개월 내

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을 세움.

2)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수주 및 건설투자로 집계되는 사업 외에 민간 수주 및 건설투자로 집계되는 민간투자사업도 포함되어 있
으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부문 쟁점 요인에 포함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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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2017년 선정한 68개 대상 사업은 연내 100% 착공할 방침임. 작년 선정한 99곳에 대해

서는 상반기 중 최소 20%(19개소)의 착공을 목표로 함.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이후 도시재생 선정 사

업이 급증했음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사업 관련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특히 공공 건축 수주가 올해부터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중 다수가 건축공사이고,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공사는 주로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물량을 

발주할 예정임.

(5) 공공 주택 

과거 공공 주택 인허가(사업승인)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4년 동안 매년 약 7∼8만

호 정도의 공공 주택 인허가가 추진됨.

– 공공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4년 6.3만호로 저조했다가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임. 

– 2018년에 8.1만호를 인허가하여 비교적 양호한 공급 물량을 기록함.

현 정부는 임기 내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하고,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표 7> 공공주택 사업 승인 추이

(단위 : 만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6.8 13.8 11.5 11.0 8.0 6.3 7.6 7.6 7.7 8.1

유형
임대 6.9 6.4 5.9 5.7 7.0 3.9 7.0 7.1 6.8 6.3

분양 9.9 7.4 5.6 5.3 1.0 2.5 0.6 0.5 0.9 1.8

지역
수도권 12.6 10.4 6.1 4.7 3.4 5.7 4.3 3.9 4.5 5.3

지방 4.2 3.4 5.4 6.3 4.6 0.6 3.3 3.7 3.1 2.8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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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목표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을 매

년 7만호 준공하고, 공공 분양주택을 올해 1.8만호, 2019∼2020년에 2.9만호, 2021

∼2022년 동안에는 3만호 이상의 준공을 목표로 함. 

<표 8> 주거복지 로드맵상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단위 : 만호)

사업 유형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평균

주체 공급 유형

공적 주택 총 계 18.8 19.9 19.9 20.5 20.9 100 20

공공 임대

소 계 13.0 13.0 13.0 13.0 13.0 65.0  13.0  

건설형 7.0 7.0 7.0 7.0 7.0 35.0  7.0  

매입형 2.0  2.5  2.5  3.0  3.0  13.0  2.6  

임차형 4.0  3.5  3.5  3.0  3.0  17.0  3.4  

공공 분양 소 계 1.8 2.9 2.9 3.5 3.9 15.0 3.0

공공 지원 소 계 4.0  4.0  4.0  4.0  4.0  20.0  4.0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3.6).

정부의 공공 주택 준공 목표를 감안할 때 올해 인허가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전

망임.

– 2019년 1∼4월 공공 주택 인허가 물량이 1.7만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하반기에 공공 주택 인허

가 물량과 발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지난해 1∼4월 공공 주택 인허가는 0.4만호에 불과하

였지만, 하반기 발주가 활발해 연간으로 8.1만호 기록).

 (6) 재정조기집행 계획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예산의 61%를 조기 집행하는 방침을 세움. 이는 2018년 

58%에 비해 소폭 늘어난 목표치임.

특히 경기 활성화와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전통적 SOC 예산의 59.8%, 생활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을 세움.

– 생활 SOC 사업은 올해 추진하기로 한 8.6조원 규모의 192개 생활 SOC 사업 예산 중 35%인 3

조원을 1분기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65%(5.7조원)를 집행할 방침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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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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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 2019년 1/4분기 재정집행률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어 올

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1/4분기에 중앙재정 총 291.9조원 중 94.4조원을 집행해 32.3%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계획

(88.0조원ㆍ30.1%) 대비 6.4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임.

– 뿐만 아니라 1/4분기 재정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의 집행률임.

SOC 분야의 재정집행률은 1/4분기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는데, 올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생활 SOC의 경우 1/4분기에 약 35%의 예산이 집행되는 양호한 실적

을 보였음.

– 1/4분기 SOC 분야의 재정집행률은 28.7%로 총 42.9조원 중 12.3조원이 집행되어 작년 1/4분기

(38.9조원 중 11조원 집행ㆍ28.4%)보다 집행률이 매우 소폭 증가했음.

– 생활 SOC는 총 8.6조원 중 3조원, 즉 34.7%가 집행되어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음.

3. 민간 건설부문의 여건 변화

 (1) 민간부문 주택공급 여건 변화

우선 2018∼2019년 동안 신규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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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도권을 살펴보면, 2018년 수도권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 2004년과 

유사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2019년에도 20.1만호로 예정되는 등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2018년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은 약 22.8만호로 2017년 17.7만호보다 5.1만호가 많은 물량임. 

지난 2004년 20.8만호가 기존 최대치인데, 이보다 2만호 많은 물량의 입주가 이뤄졌으며, 2019년

에도 20.1만호의 입주가 이뤄질 예정임.

– 올해 경기에서 14만호, 인천에서 1.7만호의 입주가 예정되어있는데, 특히 경기도 입주 물량은 지난

해 16.8만호, 올해 14.0호로 역대 최대 수준이어서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다만,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4.4만호에 그쳤는데 과거 장기 추이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적은 물량이므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외곽과 달리 주택

공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전망임.

지방의 경우는 2018∼2019년 동안 신규 주택입주 물량이 20만호를 넘어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며,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됨.

– 지방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입주 물량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2017년부터는 

2년 연속 20만호 이상의 입주가 이뤄졌고, 올해도 19.6만호로 20만호에 근접해 신규 주택공급 여

건이 매우 좋지 않을 전망임.

<그림 10> 신규 주택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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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19년은 입주 예정 물량임.        

   자료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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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입주 물량 호조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침체, 규제 강화 등의 요인도 신

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최근 국내 경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신규 주

택공급 여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 규제 역시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9·13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고,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외곽의 주택공

급 여건도 악화됨.

–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 움직임도 신규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리 요인은 주택공급 여건에 긍정적 요인

이나, 기존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 영향이 추가적

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움.

<그림 11> 권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이상에서 살펴본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실제로 최근 수도권 중 경기도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도 2015년 이후 꾸준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6.2만호

를 기록해 2010년(5.9만호)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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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는 약 1만호 수준으로 아직 낮은 편임. 다만, 최근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한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4월 기준 1.88만호(수도권 0.33만

호, 지방 1.55만호)이며, 역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2) 재개발/재건축 수주 여건 변화

과거 주택 수주의 패턴을 보면, 민간 주택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변동에 상

당한 영향을 받았음.

– 민간 주택 수주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했음. 

– 특히 2017년에는 재건축 수주가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임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민간 

주택의 35.7%(전체 주택의 31.1%)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12> 유형별 주택 수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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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7년에 

2002년 이후 최대치인 21.3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재건축 수주의 위축으

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9.2조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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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개발․재건축 수주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수주액 증감률

재개발 재건축 합계 재개발 재건축 합계

2015년 7,719.8 7,615.1 15,334.9 139.9 55.5 88.9 
2016년 10,991.5 7,367.5 18,359.0 42.4 -3.3 19.7 
2017년 10,712.0 10,617.0 21,329.0 -2.5 44.1 16.2 
2018년 13,819.7 5,349.7 19,169.4  29.0 -49.6 -10.1 

2019년 1월 1,311.8 755.9 2,067.7 24.6 592.2 77.9 
2019년 2월 36.8 41.5 78.3 -94.0 -79.8 -90.4 
2019년 3월 671.1 598.9 1,270.0 -28.7 -56.3 -45.1 
2019년 4월 2,066.5  159.8 2,226.3 542.9 -43.5 268.4 

2019년 1∼4월 4,086.3 1,556.1 5,642.4 39.5 -20.9 15.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9년에도 재건축 수주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권 내 도심 재개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5.6조원을 기록함. 

– 재건축 수주는 지난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함. 

– 반면, 재개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한 4.1조원을 기록하였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

권 도심 재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도 재개발 수주가 증가함.

2019년 하반기에 주택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임.

– 재건축 관련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

무비율 강화(15%→20%), 정비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자금 대여 금지 조치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수립함.

– 또한,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 경관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 기획단계 도입, 대단

지 분할 등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는 용적률 250% 이하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심의 

시에도 임대주택 확대를 요청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추진함.

(3)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 여건 변화

과거 국내총생산(GDP)과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의 순환주기를 비교하여 살

펴보면,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의 순환 변동치가 GDP와 거의 유사한 흐름

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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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총생산(GDP)과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의 순환주기 비교

 주 :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

2019년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대 초중반에 그쳐 전년 대비 약 

0.5%p 내외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중 간 무역 갈등 등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뿐 아니라 소

비, 투자 등도 성장세가 미흡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다만,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민간 비

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에 일부 긍정 영향이 예상됨.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총 12.4조원+α의 기업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총 6조원+α의 민간기업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착공을 

지원하기로 함.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

관 다변화, 단계별 기간제한 규정 신설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추진함.3)

– 민간투자 사업 투자액과 사업 건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 중임. 

3) 동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은 대부분 SOC를 비롯한 공공시설이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공공부문에서 발주하지 
않고, 민간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공사를 발주, 계약하므로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 수주로 집계됨.

GDP와 민간 토목 수주의 순환주기 비교 GDP와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의 순환주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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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실시협약 금액은 지난 2007년 11.2조원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했고, 사업 건수 역시 

2007년 119건으로 최고점 기록 후 2017년 9건으로 지속 감소함.

– 이에 정부는 상반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

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53개인 사업 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을 

추진함.

–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도 KDI 외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다변화함. 단, 총사업비 500

억원 미만 사업에 한함.

–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장 2∼3년이 걸리던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6개월을 원

칙으로 하되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한정하기로 함. 

–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민자프로젝트 발굴에 공공부문이 적극 참여할 방침을 세움.

<그림 14> 민간투자사업 추이 및 건수

 자료 : 기획재정부. 

 주: 실시협약 기준임.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연내에 착공할 방침을 세움.

– 구체적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4.1조원)을 비롯해 평택∼익산 고속도(3.7조원), 광명∼서울 고속도

(1.8조원), 동북선 경전철(1.6조원), 만덕∼센텀 고속도(0.8조원) 등임.

– 구미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2건과 병영시설 등 총 0.6조원 규모의 건축사업 6개도 포함됨.

연간 민간투자사업 추이 연간 민간투자사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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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

사업명 총투자비
(조원) 현황 2019년 추진 계획

합 계 (13개) 12.6  

ㅇ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

0.1 실시설계 ㅇ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ㅇ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
사, 병영시설 등 (6개)

0.5 실시설계 ㅇ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ㅇ 광명∼서울 고속도로 1.8
실시 설계완료

주민・지자체 협의 중
ㅇ 지자체협의 → 착공(3/4분기)

ㅇ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0.8 실시설계 ㅇ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7월)

ㅇ 평택∼익산 고속도로 3.7
실시 설계완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
ㅇ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 → 착공(9월)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4.1 실시설계 ㅇ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반기)

ㅇ 동북선 경전철 1.6 실시설계 ㅇ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0월)

자료 : 기재부(2019.03) 보도자료. 

결국 민간 토목 수주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자 토목공

사의 수주 증가 및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의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2019년에는 대형 민자 토목사업인 GTX A노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의 계약 체결이 민간 토목 수

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한편,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는 2017년 이후 시중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수

익형 부동산 수익률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데, 2019년에도 

동일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임.

– 2017년 이후 오피스 공실률이 대체적으로 상승한 것 역시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2015∼2017년 동안 비주거 건축 수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오피스텔 수주 역시 

입주 물량 증가와 수익률 하락으로 수주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 2018년에 급증세를 보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9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예정임.

–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8년 최초로 5%가 붕괴된 이후 2019년에도 5%를 하회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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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리와 오피스텔 수익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114. 

기준금리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차이 정기예금 금리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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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1. 건설경기 전망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

<표 11> 전망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 – 공공부문

구분 주요 쟁점 요인 건설수주
파급효과

정부 

예산 

편성 

결과

 2019년 정부 SOC 예산 전년 대비 4% 증가한 19.8조원으로 국회 의결
   - 정부 당초 예산안 18.5조원 대비 국회에서 1.3조원 증액 의결 → 2016년 이후 지속된 

예산 감소세가 4년 만에 멈춤
   - 단, 예산 수준은 여전히 부진, 2015∼2018년 동안 총 7.1조원 예산 감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 총 6.7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SOC 분야에 0.7조원 배정
   - 단, 노후 SOC 유지보수와 기 발주공사 공기 진척에 초점 → 신규 발주증가 효과 제한적
 2019년 생활 SOC 예산 8.6조원 : 2018년 5.8조원 대비 50%(2.8조원) 증액 편성
   - 증액 규모가 일반 SOC 예산의 14% 수준으로 건설경기에 긍정 효과 가능
   - 지자체 매칭 예산도 3.3조원 → 총 12조원 투자 계획
   - 단, 계획 및 설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건설투자 견인효과는 제한적
  → 공공 토목 및 비주거 건축 수주에 일부 긍정 영향 예상

↑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2019년 상반기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첫째,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총사업비 24.1조원) 발표
   - R&D사업(3.6조원) 제외 20.5조원이 대형 SOC사업 :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 추진, 동 기간 동안 국비가 연평균 1.9조원 소요 전망
   → 계획, 설계 등 절차 감안, 공사 수주 인식은 2020년 이후 본격화 예상
 둘째, 생활 SOC 3개년 투자 계획 발표 : 2020∼2022년 동안 48조원(국비 30조원) 투자 계획
 셋째, 노후 인프라 개선 투자 계획 발표 : 2020∼2023년 동안 32조원(국비 5조원) 투자 계획

2020년

이후

수주 

인식

주요 

공공기관 

발주

 2019년 공공기관 발주 전년 대비 증가 예상
   -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침 :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2018년 17.9

조원 → 2019년 26.1조원
   - 6대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 물량 전년 대비 약 2% 증가(금액 기준)
   -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 공공 분양주택 발주 등 증가 예상
   - 단,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향후 완만한 증가 지속, 대규모 투자 제약 : 39개 주요 공

공기관 부채 2018년 480.8조원 → 2022년 539조원

↑

주요

공사 

발주

 2019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 발주 본격화
   - 사업 지정 증가 : 2014년 13곳, 2016년 33곳, 2017년 68곳, 2018년 99곳 지정
   - 2019년에도 100곳 지정 추진 : 상반기 22곳, 하반기 70여곳 지정, 9월 최종 발표
   - 사업 지정 이후 발주까지 기간 단축 추진 : 2017년 지정 사업 연내 100% 착공, 2018년 

지정 사업 상반기 20% 착공 추진
 → 도시재생사업 관련 발주 2019년부터 본격 증가 예상

↑

 공공 주택공사 발주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약 7만호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
   - 신혼희망주택 등 분양주택 공급 2019년 이후 점진적 증가 → 공공 분양주택 관련 발주 소

폭 증가 예상

↑

재정

집행

 2019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 61% : 2010년 이후 최고치, 2018년 58% 대비 증가
   - 전통적 SOC 예산의 59.8%, 생활 SOC 예산의 65%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
   - 1/4분기 재정집행률 : SOC 28.7%, 생활 SOC 34.7%

상고하저



건설이슈포커스 2019-08

C
o
n

s
tru

c
tio

n
 
&

 
E

c
o
n

o
m

y
 R

e
s
e

arch
 In

stitu
te

 o
f K

o
re

a

3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12> 전망의 쟁점 요인 및 파급효과 요약 – 민간부문

구분 주요 쟁점 요인 건설수주 
파급효과

거시경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 2%대 초중반 전망, 전년 대비 소폭(0.5%p 내외) 성장률 위축

  - 작년 기저효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성장률 증가하나 회복세 여전히 부진 전망

  -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지속

↓

주택 공급 

여건 변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에 부정적 요인 증가

  - 긍정 요인 : 서울 신규 입주 소폭 증가하나 예년 대비 비교적 저조, 저금리 기조

  - 부정 요인 : 2017∼2019년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 호조세(특히 경기 입주 2년 연

속 역대 최대 수준), 9∼13대책으로 수요 상당 폭 위축, 거시경제 침체, 재건축 규제 

강화 영향 재건축 수주 감소세 지속

 → 2018년에 전년비 10% 이상 감소한 수도권 민간 주택 수주, 2019년에도 감소세 지

속 전망(단, 2018년에 비해서는 감소 폭 둔화 전망, 지방에 비해서도 감소 폭 양호 

전망)

↓

 지방 주택공급 여건 악화 심화 예상

  - 긍정 요인 : 혁신도시 개발 지속,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저금리 기조

  - 부정 요인 : 장기간(2014∼2019년) 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 호조세 지속, 

    특히 2017∼18년 동안 역대 최대 수준 입주, 정부 규제 강화, 거시경제 침체

 → 2018년에 전년비 20% 내외 감소한 지방 민간 주택 수주, 2019년에도 상당 폭(10% 

이상) 감소 전망

↓↓

재개발/ 

재건축

수주 

 민간 주택 수주의 약 30%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부정 요인 우세

  -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 지방 신규 주택공급 여건 악화 매우 심화

  - 재건축 수주에 부정적 여건 지속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 단, 대도시 중심 재개발 수주 간헐적 발생

 →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세 지속(단, 2018년에 비해서는 감소 폭 둔화 전망)

↓

비주거용 

건축 및 

토목 수주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에 긍정, 부정 요인 혼재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

  - 부정 요인 : 거시경제 침체, 금리와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갭(gap) 축소, 지난 4년간  

    공급 증가에 따른 부담, 2018년 수주가 양호한 영향으로 통계적 반락 가능성

  - 긍정 요인 : 공장증설 등 기업의 투자 관련 정부 지원책 발표 

 민간 토목 수주 

  - 부정 요인 : 거시경제 침체 및 설비투자 부진, 2018년 수주 급등(민자 발전 수주 급

등)한 영향으로 통계적 반락 효과 

  - 긍정 요인 : 석유화학플랜트 발주 증가, 민자 철도(GTX A, 신안산선) 수주 인식(실시

협약), 정부의 민간투자 촉진으로 13개 사업 연내 착공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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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수주 전망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5.5조원을 기록할 전망임. 특히 

하반기 수주가 전년 대비 13.3% 감소해 감소세를 주도할 전망임.

– 2019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함에 따라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3년 연속 

지속될 전망임.

– 특히 2019년 건설수주액은 2014년 107.5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해 2015년 이후 지속된 

건설수주 호황국면이 종료될 전망임.

– 2019년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 수주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 증가, 

공공기관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겠지만, 민간 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

소세를 이어가기 때문임.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발주 증가,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8% 증가할 전망이나, 민간 수주의 하락 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임.

– 민간 수주는 주택 수주를 비롯한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할 예정으로, 

2014년(66.7조원) 이후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전망임.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정부 SOC 예산 증가, 대규모 민자 토목사업 발주, 민간의 

일부 대형플랜트 발주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임.

건축 수주는 우선 주택 수주가 주택/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 

과다,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해 전체 국내 수주 

감소세를 주도할 전망임.

비주거 건축 수주는 거시경제 둔화,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전년도 수주 호조세

로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 등의 부정적 요인과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투자 확

대, 정부의 기업 투자 지원책 발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8.9% 

감소할 전망임.



건설이슈포커스 2019-08

C
o
n

s
tru

c
tio

n
 
&

 
E

c
o
n

o
m

y
 R

e
s
e

arch
 In

stitu
te

 o
f K

o
re

a

3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13> 2019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47.4 21.9 25.3 47.2 17.2 25.1 42.3 19.9 26.6 46.5 

민간 117.5 56.3 57.1 113.3 54.2 58.0 112.2 53.6 45.4 99.0 

토목 38.2 23.2 18.9 42.1 21.4 25.0 46.4 24.1 24.6 48.8 

건축 126.7 55.0 63.4 118.4 50.0 58.1 108.1 49.4 47.4 96.7 

주거 75.9 31.1 37.4 68.5 25.5 31.0 56.5 26.5 23.2 49.7 

비주거 50.7 23.9 26.1 49.9 24.5 27.1 51.6 22.8 24.2 47.1 

계 164.9 78.2 82.3 160.5 71.4 83.1 154.5 73.5 72.0 145.5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6.0 17.3 -12.0 -0.4 -21.4 -0.7 -10.3 15.5 6.0 9.8 

민간 3.7 11.8 -15.0 -3.5 -3.7 1.6 -1.0 -1.1 -21.7 -11.8 

토목 -16.0 42.7 -13.8 10.3 -7.9 32.3 10.2 12.8 -1.5 5.1 

건축 12.6 4.2 -14.2 -6.5 -9.0 -8.4 -8.7 -1.4 -18.4 -10.5 

주거 12.2 0.2 -16.8 -9.8 -18.0 -17.1 -17.5 4.0 -25.2 -12.0 

비주거 13.2 9.8 -10.1 -1.6 2.8 3.9 3.4 -6.9 -10.6 -8.9 

계 4.4 13.2 -14.1 -2.6 -8.7 0.9 -3.7 2.9 -13.3 -5.8 

주 :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건설투자 전망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7년 하반기에 이어 2018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2019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2019년 실질 건설투자 금액은 2015년 이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할 전망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2019년에도 이어짐을 감안하면, 2020년에도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됨.

2019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2% 감소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완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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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 폭이 상반기에 비해 완화되는 것은 전년도 기저효과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 

때문임.

공종별로는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건축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9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토목 투자는 2018년 실질 토목 투자액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재경신하면서 부진이 심각했으나, 

2019년에는 민간 플랜트, 민자 토목 및 발전공사 기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멈출 전망임. 

단, 투자액 자체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임.

– 건축 투자는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의 감소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상당 폭 줄어 2019년 

건설투자 감소세를 견인할 전망임.

<표 14> 2019년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20.67 143.06 263.72 132.81 150.12 282.93 131.54 139.32 270.86 123.51 136.24 259.75

증감률 9.5 10.4 10.0 10.1 4.9 7.3 -1.0 -7.2 -4.3 -6.1 -2.2 -4.1

주 : 2019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4. 전망의 시사점

건설경기 전망 결과,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에 불황국면

에 진입한 건설경기는 2019년에도 불황국면이 지속될 전망임.

–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2017년 하반기에 정점을 지나 후퇴국면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에 

불황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도 지속 하락해 불황국면을 지속함.

– 호황국면에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는 기간(후퇴국면 지속 기간)이 과거에는 통상 2년 반 정도인데, 

이번에는 약 1년 정도에 불과해 과거에 비해 경기 하강 속도가 2배 이상 빠름.

건설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원인은 주택부문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른 하락

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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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 SOC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침체

의 완충 역할을 한 반면, 2018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4% 급감했음.

– 정부 SOC 예산은 2019년에 4% 증가했지만, 2015∼2018년 동안 총 7.1조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

하면, 여전히 부진한 수준임. 또한,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작년 9·13대책에 이르기까

지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주택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9년 들어 생활 SOC 예산이 전년비 급증했고, 도시재생사업 조기 착공, 예타면제사업 지

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9년보다는 2020년 이후 건설투자 견인효

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임.

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로 인해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해 국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2016∼2017년 상반기 동안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약 50%(2016년 47.5%, 2017년 상

반기 49.5%)를 차지하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2018년 2/4분기에는 –13.9%를 기록함

(마이너스 기여율은 14분기 만임).

– 2018년 3/4분기 이후에는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율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2018년 3/4분

기 기여율은 마이너스(-) 66.7%로 2009년 2/4분기(-72.7%) 이후 9년 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

– 2019년 1/4분기에도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60.0%를 기록하며 부진했는데, 2018년 3/4

분기를 제외하면 2009년 2/4분기(-72.7%) 이후 9년 9개월래 최저 기여율임.

– 2019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4.1% 감소함에 따라 2019년 경제성장률을 0.6%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그림 16> 건설투자 증감률과 경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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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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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는 국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8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던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9년 들어 3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4년 이후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2018년 들어 증가세가 더욱 둔화됨.

–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는데, 이는 2016년 7월

(-0.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며, 2월과 4월에도 0.2%, 1.5% 감소함.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역시 지속 둔화되었음.

–  2019년 1/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3.9%를 기록해 

2016년 2/4분기(-17.4%) 이후 2년 9개월(11분기)래 최저치를 기록함.

<그림 17>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 및 건설업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추이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건설업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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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가 2018년 하반기 이후 빠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건설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당분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에 

2∼3분기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됨.4)

– 건설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간에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19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

자 수 감소 효과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4) 건설업 취업자 수가 건설투자에 시차적으로 후행하는 것은 선공정보다 후공정에 인력이 투입이 더 집중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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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건설투자 증감률과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률 간 교차상관 관계 분석

시차 -3 -2 -1 0 1 2 3

연간 -0.0034 0.2459 0.6322 0.4491 0.2589 0.2333 0.0904

분기 0.4094 0.4158 0.3399 0.3964 0.332 0.149 0.1612

주 : 연간 및 분기 건설투자 증감률과 건설업 취업자 증감률 간 교차상관 관계 분석 결과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한해 동안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

행되어 거시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전망이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4.1% 감소하는 것은 2019년 경제성장률을 0.6%p 하락시키고, 취

업자 수를 약 13.8만명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비롯

해 기존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2015∼2018년 동안 총 7.1조원이 감소한 정부 SOC 예산을 2020년에는 증액 편성하는 것도 필요

함(SOC 예산 2015∼2018년 동안 총 7.1조원 감소, 2019년 전년비 약 0.8조원 증액).

– 아울러 9·13대책 등 부동산 대책의 일부 완화, 지방 주택시장 지원책 등을 통해 주택경기의 급락세

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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